
 

홈 > 뉴스 > 기획 > 신탐라순력도  

"마을 수익 창출 위해 마을기업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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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자원을 이용해 제주지역 최고의 힐링 마을을 만드는 것이 우리 마을의 최고 목표입니다.” 

  

박철홍 수산리장(51)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세대들 보다는 자라나고 있

는 아이들,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위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박 이장은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사업 계획서 하나도 주민들이 손수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

다. 

  

“작은 공간 하나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다보니 마을 사람들 대부

분이 사업 하나 하나 인지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가장 어려운 점이 지역 주민들의 동

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모든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보니 늘 발품을 팔아가며 이해시켜야 하는 

것은 박 이장의 몫이기 때문이다. 

  

박 이장은 “우선 힐링테마 공간들이 조성되면 그 공간들을 제대로 활용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

램은 개발할 예정”이라면서 “또 마을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장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산저수지의 활용이다. 

  

박 이장은 “이번 경관사업을 통해 수몰지역에 대한 역사를 재인식하고 이를 알리는 작업들을 진

행할 예정이지만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은 

‘나몰라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관리주체가 물과 산소를 정기적으로 교체해 고질적인 악취 문제

라도 해결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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